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수원시 영통구 영통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26일 민·관 협력

특화사업인 나눔토랑 행사를 추진했다.

 

나눔토랑은 ‘나눔+레스토랑’의 의미로 홀몸어르신, 수급가구 등 취약계층과 관내 경로당 어르신

들을 모시고 음식나눔을 추진하는 행사이다.

 

이 날은 계속되는 폭우와 무더위로 지친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응원하며 ‘엄지민물매운

탕’에서 식사를 대접하고 안부를 확인했다.

 

수원시 영통구 영통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행복한 식사나눔
나눔토랑’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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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영통구청

http://kgfnews.com/news/article_list_writer.html?name=%EB%B0%95%EC%86%8C%EC%97%B0


조성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더운 날씨에도 많은 어르신들이 식사 자리에 오셔서 정말

기쁘다. 앞으로도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일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영화 영통2동장은 “모두의 마음을 모아 더욱 살기 좋은 영통2동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나눔토랑이 진행된 음식점인 “엄지민물매운탕” 민경춘 대표는 지난 20여 년간 취약계층가

구와 환경미화원 및 경로당 등에 음식나눔과 봉사활동을 실천해왔다. 지난 6월에는 영통2동

2023년 이웃돕기 특수시책 사업인 ‘착한나눔인증’제1호 사업장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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